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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of confucian do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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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doctor’ are typically people who study the principles of medicine based on 

Confusional concepts. In Korea, studying both medicine and Confucianism became a common 

practice since Confucianism became popular and the class of intellectuals were formed around 

Confucianism.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activity of confucian doctors in Korea. Many 

confucian doctors that were discovered in documents are organized according to their activity 

and books they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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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書의 編纂, 治療活動을 中心으로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Ⅰ. 서론

儒醫란 一般的으로 儒敎的 思想을 바탕으로 醫學의

理致를 硏究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넓은 意味에서는

當時 知識人들 中에서 醫學의 理致에 通達하여 醫學硏
究에 一家見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 이 中에

는 醫學的 知識이나 醫療技術에도 正統한 學者가 있었

는가 하면, 學者라고는 하나 實際로는 醫學을 專業으

로 삼는 사람도 있었고, 學者였지만 個人的인 必要에

의하여 醫學을 硏究한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

다. 우리의 傳統醫療가 民間醫療의 水準을 脫皮하여

理論的 根據를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儒醫들의 努力
에 힘입은 바가 크다. 儒醫들은 文字에 대한 理解가

높으며 事物에 대해서도 體系的으로 理解하고자 하는

欲求도 강하기 때문에 單純한 治療經驗이나 傳來되어

오던 秘方들을 體系的으로 理解하고 定理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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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들은 自身의 생각을 著述할 수 있는 能力
이 있었으므로 醫書의 編纂은 大部分 이들에 의해 이

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醫學이 始初부터 知識人들인 儒者가

중심이 되어 硏究되었기에 儒醫는 일찍부터 存在하였

다. 三國時代의 高句麗에는 侍醫, 百濟에는 醫博士, 採
藥師, 呪噤師 등 높은 職任을 가진 醫師들이 存在하였

고, 南北國時代 新羅에는 “醫學”이라는 敎育機關이

存在하였다. 특히, 新羅의 醫學에서 敎育한 敎育內容이

『本草經』『甲乙經』『素問經』『鍼經』『脈經』『明
堂經』『難經』 등 醫經이 中心이었기에 水準이 높은

醫師들이 계속해서 輩出되어 儒醫가 나올 수 있는 基
本的인 土壤은 이 時機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로 넘어가면서 科擧制度가 整備되어

科擧試驗을 거친 자들이 醫師로 活動하게 됨에 따라

學問的 素養이 뛰어난 醫師들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雰圍氣는 知識人 가운데 醫學에 造詣가 깊은

人物들을 많이 만들어내어 儒醫가 持續的으로 많아지

게 되었다. 金永錫(1079-1166)과 같은 人物이 그 典型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雰圍氣는 儒學을 國是로 하고 있는 朝鮮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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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면서 더욱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朝鮮時代
에는 全時機에 걸쳐 수많은 儒醫들이 出現하게 되는

데, 이것은 百姓들을 편안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治者의 原理를 標榜하는 儒學의 學問的 指向點과 軌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특히, 民間에는 儒學者이면서 醫
學에 造詣가 깊었던 수많은 醫家들이 活動하면서 儒醫
는 하나의 醫師의 種類로 確實히 刻印되게 되었다. 柳
成龍 (1542-1607), 丁若鏞(1762-1836), 李圭晙
(1855-1923), 金宇善, 曺倬(1552-1621), 李昌庭
(1573-1625), 尹東里(1705-1784) 등이 이러한 儒醫에 속

하는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韓國韓醫學의

歷史的 傳統에 對한 새로운 角度의 接近方式이라고 할

것이다. 旣存의 醫業을 專門으로 한 醫家들과 비교할

때, 뛰어난 學問的 能力과 높은 社會的 活動力, 많은

醫學 外的 業績 등 이들의 歷史 속에서의 活動狀은 눈

이 부실 정도이다. 우리는 이들의 活動 가운데 醫學的 
業績을 疏忽히 여겨 이들이 儒醫였다는 事實을 妄覺하

고 있다. 이들의 활동 가운데 醫學的 業績이 제대로

照明되어 그 業績이 正當하게 評價될 때 韓醫學의 歷
史는 다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儒醫가 되게 된 過程
儒醫가 된 이유는 다양하다. 學問的 理由로 시작하게

된 境遇, 家業繼承의 次元, 醫學自體에 대한 探究心, 

社會的 變革에 따른 進路의 轉換, 自身의 健康, 父母의

疾病 등 다양하다.

첫째, 學問的 理由 때문인 人物들이다. 조선시대는 수

많은 儒醫들이 활동한 時機이다. 儒學 硏究에서 體得
한 知識을 그대로 醫學硏究에 活用하고, 이를 民衆救
療에 이용한 것이었다. 中國의 境遇에는 金元四大家等 
醫家들을 中心으로 儒醫들이 무리를 이루어 醫學의 발

전을 주도해 나갔다. 한국에도 이러한 儒醫들이 광범

위하게 형성되어 활동하였다. 柳成龍 (1542-1607)은 儒
醫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特別히 젊은 時節부터 當時 
朝鮮에서 널리 읽히기 始作한 『醫學入門』의 鍼灸篇
에 나오는 內容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硏究하기 始作
하였다. 그는 이러한 硏究를 바탕으로 末年에 『鍼灸
要訣』이라는 침구학 서적을 저술하였다. 朝鮮 後期의

徐命膺(1716-1787)은 醫學이 百姓들을 健康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道이고, 父母님께 孝道하는 삶을 具現하

는 데에 가장 좋은 學問이라는 認識下에 醫學硏究에

힘썼다. 李圭晙(1855-1923)은 어려서부터 性理學을 硏
究하여 諸子百家에 達通하였는데, 宋儒들의 六經注疏

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그의 儒學에 대한

깊은 造詣는 醫學理論과 臨床治療 硏究에도 遺憾없이

發揮되었다. 

둘째 家業繼承의 次元에서 儒醫가 된 경우이다. 楊禮
壽(?-1600)는 明宗 및 宣祖 때의 內醫로 관직이 知中樞
府事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醫業을 가업으로 하는 집

안에서 태어나 궁중에 들어가 儒醫로 활동하였다. 康
命吉(1737-1800)은 조선 英祖-正祖年間에 활동한 의사

이다. 1768년에 醫科에 及第한 후에 內醫, 楊州牧使, 

首醫, 崇祿大夫, 知中樞府事를 지냈다. 尹東里
(1705-1784)는 醫學을 業으로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季
父인 尹雨敎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셋째, 醫學自體에 대한 探究心 때문인 경우이다. 許浚
(1539-1615)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의학을 연

구하여 韓國韓醫學의 대표작 『東醫寶鑑』을 저술하였

다.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의 文臣, 實學者로

의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李濟馬(1836-1900)는

武官집안에서 태어나 청년시절 유랑하다가 김기양의

추천으로 武科에 등용되어 鎭海縣監을 제수하고 兵馬
節度使에 任命(50歲)되었다가 晩年에는 官職을 버리고

咸興에서 保元局이라는 韓醫院을 經營하면서 弟子들을

養性하였다. 徐丙琳(1863-?)은 1863年 大邱에서 出生하

여 6歲부터 漢學受業을 始作하여 15歲에 自發的으로

醫學에 入門하여 醫業에 從事하게 되었다. 

넷째, 社會的 變革에 따른 進路의 轉換의 一環으로

醫學을 始作한 境遇이다. 金宇善은 朝鮮末期에서 日帝
時代까지 활동했던 儒醫이다. 韓日合邦 等 時局이 어

수선한 무렵에 벼슬을 버리고 故鄕으로 돌아와 1914년

『儒醫笑變術』이라는 醫書를 著述을 내었다. 韓秉璉
은 科擧試驗을 爲해 上京하였지만, 科擧制度가 廢止되

어 韓醫學 硏究에 精進하게 되었다. 李鶴浩(1850-?)는

집안이 戊辰年(1868년)의 政治的 소용돌이에 휩싸여 落
鄕하게 된 후에 韓醫學을 專門的으로 硏究하여 名醫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南采祐(1872- ?)의 집안은 本來 
漢陽에서 代代로 벼슬을 하였을 만큼 지체있는 가문이

었지만, 落鄕을 하게 되어 醫學에 入門하여 世上 사람

들을 救濟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게 되었다. 

다섯째, 自身의 健康 때문인 경우이다. 李滉
(1501-1570)은 20歲에 寢食을 마다하고 『周易』을 硏
究하다가 점점 肉體가 衰弱해져 “羸悴之疾”을 앓게

되어 醫學에 入門하게 되었다. 柳成龍 (1542-1607)은

本來 高官大爵을 두루 거친 文官이었지만, 어린 時節
부터 病을 많이 앓아 醫學硏究에 沒頭하는 機會를 갖

게 되었다. 宋浚吉(1606-1672)은 22세에 父親喪을 當하

면서부터 健康이 나빠지기 始作하여 元氣虛弱, 飮食不
振 등의 證狀이 나타나 補腎陽氣하는 약을 多服하였

고, 31歲부터는 疾病과 服藥이 反復되면서 자주 辭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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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疏를 올리게 되었다. 金永勳(1882 -1974)은 어려서부

터 漢學을 공부하였으나, 15歲 되던 해에 눈병을 앓은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江華道에서 活動하던 名醫인

徐道淳의 弟子가 되어 醫學을 공부하였다.

여섯째, 父母의 疾病 때문인 경우이다. 『里鄕見聞
錄』에는 어머니의 병 때문에 醫術을 배워 名醫가 된

李喜福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는 어머니의 疾病 때문

에 『景岳全書』를 읽고 醫術을 익혀서 名醫가 된 것

으로 記錄되어 있다. 黃翰周는 舊韓末에서부터 日帝時
代에 걸쳐 활동한 醫師로 어려서부터 孝子로 소문이

났었는데, 16歲에 兩親의 疾病으로 醫學에 뜻을 두어

공부를 始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주위의 勸誘에 의한 境遇이다. 洪鍾哲
(1852-1919)은 12세부터 父母님의 勸誘로 韓醫學에 뜻

을 두기 始作하여 『景岳全書』를 많이 硏究하여 호를

慕景이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여덟째, 道敎, 養生術 등을 硏究하면서 醫學을 하게

된 경우이다. 鄭 (1505-1549)은 天文, 地理, 卜筮, 律
呂, 外國語 등에 能通하였는데,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

고 양주 계라리에 살면서 養生術을 硏究하였다. 鄭
의 동생 鄭碏(1533-1603)은 형의 影響을 받아 道家的醫
學에 뛰어났다. 曺倬(1552-1621)은 官職을 떠나 杜門不
出하면서 養生術 硏究에 沒頭하여 醫學硏究를 竝行하

였다. 李昌庭(1573-1625)은 官吏生活을 하면서 養生術 
硏究에 沒頭하여 1620年 『壽養叢書類輯』을 펴내었

다.

아홉째, 利用厚生을 實現하고자 하는 뜻에서 醫學을

연구한 境遇이다. 洪萬選(1643-1715)은 利用厚生의 精
神으로 實學을 醫學에 접목한 儒醫로 은퇴한 후에는

지방관을 거쳤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百科辭典인

『山林經濟』(1710년경)를 저술하였다. 柳重臨(英祖年
間)은 『山林經濟』를 두 배 이상 增補하여 『增補山
林經濟』라는 서적을 만들어냈다. 徐有榘(1764-1845)는

이러한 精神을 이어받아 『林園經濟志』를 저술하는

데, 이곳에는 醫學과 關係된 內容이 다수 들어 있다. 

2. 儒醫들의 醫書編纂
  1) 綜合醫書의 編纂
兪孝通은 1431년 盧重禮 等과 함께 『鄕藥採取月

令』, 『鄕藥集成方』을 편찬하였다. 梁誠之(1415∼

1482)는 盧重禮와 함께 『醫方類聚』의 교정에 率先垂
範하여 그 刊行에 힘을 기울였다.

楊禮壽(?-1600)는 金洪均에 따르면(그의 博士學位 論
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硏究」), 高麗 때 元나

라에서 歸化한 楊起의 9世孫이다. 醫官出身으로서 경

기도 富平府使를 지내기도 하였고 官階가 知中樞府事
에 이르렀고, 光國原宗功臣으로 功勳을 세웠으며 뒤에

『東醫寶鑑』의 撰集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鄭敬
先이 지은 『醫林撮要』를 교정하였다.

許浚(1539-1615)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본관은 陽
川, 호는 龜巖이다. 그의 할아버지 琨은 무과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를 지냈고, 아버지 碖도 무관으로 용천부

사를 지냈다. 그는 내의원에 근무하면서 내의, 태의, 

어의로 명성을 높였고, 『東醫寶鑑』을 지었다.

이산(李祘: 1752-1800)은 朝鮮 第22代 王인 正祖의 이

름이다. 『弘齋全書』라는 이름으로 1814年에 刊行된

184卷에 達하는 文集에는 『壽民妙詮』이라는 醫書가

들어 있다. 康命吉(1737-1800)은 조선 英祖-正祖년간에

活動한 醫師이다. 정조 18년 11월에 首醫로서 王을 診
察하였고, 23년 12월에 『濟衆新編』 8권을 편성하였

다. 

李濟馬는 1836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였다. 

청년시절 유랑하다가 김기양의 추천으로 武科에 등용

되어 진해현감을 제수하고 병마절도사에 임명(50세)되

었다. 만년에는 관직을 버리고 함흥에서 保元局이라는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저서로는

『闡幽抄』『濟衆新編』『廣濟說』『格致藁』『東醫壽
世保元』이 있다.

黃度淵 (1807-1884)은 『부방편람(附方便覽)』28권, 

1868년(고종 5년)에 『의종손익(醫宗損益)』12권과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1권, 그 다음해에 『의

방활투(醫方活套)』1권을 간행하여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였다. 그는 77세(1884년)에 그의 아들 黃泌秀에게 명

하여 汪訒庵의 『本草備要』『醫方集解』를 합편한 법

을 모방하여 『醫方活套』에 『損益本草』를 합하고

다시 여기에 『用藥綱領』과 『救急』『禁忌』등 10여

종을 보충하여 『方藥合編』이라는 서적을 편술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그가 죽은 후에 출간되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 책은 특히 조선 말기 韓國의

韓醫學을 代表하는 代表的 書籍으로 이름이 높다

李圭晙(1855-1923)은 『黃帝素問節要』(일명, 『素問
大要』), 『醫鑑重磨』등 醫書들을 저술하여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등의 세 論文을 通해 새로운 學說
을 주장하였다. 

韓秉璉은 1914년에 『東醫寶鑑』을 요약하는 형식으

로 만들어진 醫書로, 上篇, 中篇, 下篇으로 구성된

『醫方新鑑』을 저술하였다. 

  2) 鍼灸學 著述
柳成龍 (1542-1607)은 『醫學入門』의 鍼灸篇에 나오

는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여 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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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鍼灸要訣』이라는 침구학 서적을 저술하였다. 許
任(1570-1647)은 1644年(인조 22년)에 『鍼灸經驗方』

을 著述하여 刊行하였다. 

다음으로 舍岩道人이 있다. 舍岩鍼法으로 유명한 舍
岩道人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

다. 舍岩道人의 著述은 『舍岩道人鍼灸要訣』로서 내

용 가운데 生理, 病理, 辨證分類 등이 『醫學正傳』을

위주로 인용되었고, 여기에 허준의 『동의보감』, 허임

의 『침구경험방』등이 보완된 것을 상세히 고증하고

이 서적이 『침구경험방』이 출판된 1644년 이후에 형

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3) 經驗方書
高麗時代 金永錫(1079-1166)은 當代 最高의 官職을

두루 涉獵하면서 政治家로서의 立地가 두터웠지만 醫
學에도 깊은 造詣가 있었다. 그의 저술 『濟衆立效
方』은 新羅와 宋나라의 醫書들을 참조하여 만든 것으

로 以前까지 韓國에 존재했던 處方들을 整理한 것이

다. 朴英(1471-1540)은 武臣이었지만, 학문에도 뛰어났

다. 그가 저술한 『經驗方』,『活人新方』등 두가지 책

은 經驗處方을 집대성한 것이다. 宋時烈(1607-1689)은

宰相出身으로 『三方撮要』라는 醫書를 編纂하였다. 

金宇善은 조선말기에서 일제시대까지 활동했던 儒醫
이다. 金宇善의 저술은 『醫家秘訣』(1928년 출판)이

있다. 이 책은 본래 1914년 『儒醫笑變術』이란 이름

으로 간행되었던 책을 재판을 찍으면서 『醫家秘訣』

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4) 外科
任彦國은 명종 때 활동한 治腫醫이다. 명종 14년

(1559)에 『治腫秘方』이라는 서적을 간행하는데, 이

책에서는 火丁, 石丁, 水丁, 麻丁, 縷丁 등 五丁 및 背
腫 등 종기들을 증상, 치법, 약물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5) 小兒科 醫書의 刊行
趙廷俊이 지은 『及幼方』(1760년)은 우리나라 最初

의 小兒科 專門書籍이다. 이 책은 李梴의 『醫學入
門』과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을 爲主로 자신의 經
驗을 여기에 첨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권에

나오는 “東方六氣論”에서는 中國醫學에서 사용하는

治療法을 韓國人에게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獨立된 醫學思想을 主張하고 있다.

李廷輯(生沒年代 미상)은 朝鮮 後期 正祖 때에 宮中

에서 御醫로 活動하면서 『幼幼集成』(1781年 刊行)이

라는 小兒科 硏究書를 내었다.

  6) 傳染病
劉以泰(1652~1715)의 『麻疹篇』은 紅疫專門治療書籍

으로서 그가 醫員으로 있으면서 麻疹을 治療한 40餘年
間의 經驗을 記錄한 書籍이다. 洪奭周(1774-1842)는 紅
疫治療의 時務를 몸소 실천한 儒醫이다. 『麻方統彙』

이라는 麻疹 관련 저술을 지었다. 

丁若鏞(1762-1836)은 『麻科會通』을 짓는데, 이것은

1798년 이몽수의 『麻疹方』을 中心으로 당시 우리나

라에 수입된 많은 中國의 麻疹專門 醫書들을 참고하여

麻疹의 治療法을 다루고 있는 書籍이다. 

  7) 獸醫學
李兆年(1269-1343)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매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應鶻方』이라는 책을 정리

하였다. 이 책의 鷹色篇은 매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담고 있는 論形體, 論觜啄, 論足, 論羽色, 論羽名, 論天
質, 飼食, 養馴, 敎習, 調放後雜理式, 平安氣候, 不安之
候附治療方, 鼓鼻也証, 瘦鷹上肥法, 劑藥法 등의 내용

을 담고 있고, 뒷 부분에는 매에 대한 賦, 詩, 絶句인

鷹賦, 鷹體作詩, 放鷹詩, 養鷹詩, 畵鷹詩, 詠鷹詩, 架上
鷹絶句 등이 붙어 있다.

李昌臣(1449-?)은 獸醫學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노력

한 儒醫였다. 1494년에 임금의 命令을 받아 李琚, 權五
福 등과 함께 『安驥集』,『水牛經』등 중국의 獸醫書
를 번역하였다. 이 두 서적은 본래 이전에도 醫員을

뽑을 때 試驗書籍으로 사용된 獸醫書였던 것으로, 이

를 번역, 보급하여 獸醫學의 학문적 저변을 넓히고자

한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權應昌(1500-1568)은 가축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로

민생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儒醫이다. 그는 平素에

獸醫學 書籍을 깊이 耽讀하였는데, 이것은 獸醫學이야

말로 百姓들의 經濟生活에서 必要한 醫學이었기 때문

이었다. 1541년 그의 主管下에 『牛馬羊猪染疫治方』

이라는 수의학 서적을 출간하여 그 서문을 쓰게 된다. 

이 책은 『新編集成牛馬醫方』, 『證類本草』, 『神隱
方』, 『山居四要』, 『事林廣記』, 『便民圖纂』 등에

나오는 수의학 전염병 관련 내용을 발췌하고 이를 이

두와 한글로 풀어 쓴 서적이다.

  8) 養生醫學
鄭 (1505-1549)은 末年에 벼슬을 그만두고 양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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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에 살면서 養生術을 硏究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養生書인 『龍虎秘訣』과 醫書인 『鄭北窓方』이 있

다. 『龍虎秘訣』은 閉氣, 胎息, 周天火候의 세가지를

중심으로 丹을 수련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鄭의 동생 鄭碏(1533-1603)은 許浚이 『東醫寶鑑』

을 지을 때 때 儒醫로서 참가하여 『東醫寶鑑』의 道
家的 色彩를 남기는데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曺倬(1552-1621)은 『二養編』을 짓는데, 1617년에 간

행된 이 책은 특히 養生을 중심으로 의학적 내용을 기

록한 것이다. 이른바 二養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涵養
과 攝養의 두가지를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

다. 

李昌庭(1573-1625)은 養生分野에 造詣가 깊어 1620年 
『壽養叢書類輯』을 펴내었는데, 이 책은 日本에서도

몇 年後에 刊行될 만큼 國外에서도 각광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전래의 修身, 攝生 및 養生의 여러 책들을

수록하였는데, 그것은 『修養叢書』, 『三元延壽書』, 

『壽親養老書』, 『食藥本草』, 『養生月覽』, 『保生
攝生集覽』,『類纂食忌』, 『食鑑』, 『修身導引』등이

다. 

鄭維仁(朝鮮 中宗年間)은 修己治人을 몸소 실천한 儒
醫이다. 1523년에 『頤生錄』이라는 養生醫學 書籍을

著述하는데, 이것은 그의 생활 속에서 터득한 醫學知
識을 總網羅한 名著이다. 

  9) 本草書籍
魚叔權은 韓國 固有의 醫方收集에 一生 努力하였다. 

그는 市中에 나도는 醫學의 雜方에도 관심을 갖게 되

었다. 그는 1554년에 『攷事撮要』를 지었는데, 이 책

은 본래 일상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簡單히 記
錄한 것들이다. 

徐命膺(1716-1787)은 『攷事新書』를 짓는데, 이 책은

魚叔權의 『攷事撮要』를 增補한 것으로써 1771에 藝
文舘 提學 으로 있을 때 編한 것이다. 

申洬(1600-1661)은 救荒에 대한 책을 엮어서 百姓들

의 生活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新刊救荒撮要』가

그것이다. 1660년에 간행된 이 책은 서현현감시절에

현민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만든 『救荒
補遺方』과 『救荒撮要』를 合本하여 만든 것이다. 

 10) 東西醫學折衷
李瀷(1681-1763)의 저술 『星湖僿說』에는 “西國

醫”라는 제목 아래 우리나라 최초로 西洋醫學의 生理
學說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西醫說이 中國
醫學에 比하여 더욱 자세하므로 이를 湮沒시킬 수 없

다고 하였다. “本草”라는 제목 아래에 중국에 와서

활동했던 서양인 의사 아담 샬을 소개하고 있다. 

丁若鏞(1762-1836)은 『醫零』은 유배지에서 疾病에

고통받는 百姓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술되었다. 이

책에는 西洋醫學의 解剖學的 논리도 다루고 있어 서양

의학 전래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崔漢綺(1803-1879)

는 東西醫學의 折衷을 꿈꾼 儒醫이다. 그의 저술 『身
機踐驗』은 西洋醫學의 觀點에서 人體를 설명한 것이

다. 그의 문집인 『明南樓文集』1000권에는 西洋醫學
關聯書籍들이 多數 포함되어 있다. 이 文集에 包含되

어 있는 西洋醫學書籍들 가운데 특히 영국의사 홉슨의

醫書 5종(『全體新論』,『西醫略論』,『內科新論』,『婦
嬰新說』『博物新編』)은 당시 中國에서 刊行된 것이

었다. 그의 著述 『身機踐驗』은 홉슨의 5種醫書를 참

고로 자신의 韓醫學批判을 전개한 書籍이다.

 11) 其他分野
구택규(具宅奎: 1693-1754)는 세종 때 『增修無寃錄』

을 편찬하여 법의학적 재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의 아들 具允明(1711-1797)도 부친으로

부터 물려받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글 諺解를

붙여 1796년 『增修無寃錄大全』이라는 책을 내었다. 

이 책은 부친의 서적 『增修無冤錄』에 주로 文字와

方言에 註解를 첨가한 것이다. 

尹東里(1705-1784)는 『草窓訣』이라는 의서를 저술

하였다. 『草窓訣』은 “運氣衍論”과 “用藥”으로

구성되어 있다. 運氣衍論은 1725 그의 나이 21歲 때에

써서 11년 후 1736에 刊行하였고, 用藥은 1746에 著述
하여 이 두 부분을 합하여 『草窓訣』이라고 이름 붙

였다.

洪鍾哲(1852-1919)은 『景岳全書』를 많이 연구하여

호를 慕景이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景岳全書』

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八陳新編』上下卷
을 저술하여 자신의 학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도 하

였다. 

金弘濟(1887-?)는 『一金方』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溫補學派의 主張과 恰似한 內容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精’門에서 遺精, 夢精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補陽 위주의 치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의 ‘精’門에서 淸心 爲主의 治法으로

같은 질환을 治療한 것과는 다르다. 

鄭道傳(1342-1398)은 朝鮮脈學의 시작을 연 儒醫이다. 

그의 저술 가운데 醫書라 할 수 있는 『診脈圖訣』이

라는 서적이 있다. 이 책은 許浚의 『纂圖方論脈訣集
成』이라는 脈學專門書의 바탕이 된 醫書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선비로서 당연히 醫學과 같은 응용학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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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능통해야 治國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뜻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脈學의 전통

을 이어가게 것이다. 

任元濬(1423-1500)은 萬百姓들에게 도움이 되는 醫書
編纂에 매진한 儒醫이다. 그는 몇 개의 醫書의 編纂에

關與하였다. 특히 『瘡疹集』의 그의 力作이라 할 것

이다. 『救急簡易方諺解』도 그가 干與한 醫書이다. 

1489년에 刊行된 이 醫書는 救急醫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百姓들을 爲한 醫書로 볼 것이다. 

3. 儒醫들의 治療活動
  1) 宮中에서의 治療活動
盧重禮(?-1452)는 臨床醫로서 이름을 날렸다. 1421年

에는 內醫로서 양령대군의 병을 치료하였고, 1445년(세

종 27년)에는 진평대군의 瘡疹, 中宮의 風疾, 錦城大君
의 질병, 수양대군의 瘧疾 등의 치료의 공으로 여러차

례 의복, 말, 전결 등을 하사받았다. 

楊弘達(생몰년대 미상)은 태조에서 세종 때까지 약

35年間 典醫를 지낸 조선초를 대표하는 名醫이다. 그

가 1404년 의술의 능력을 인정받아 2품인 검교승녕부

윤에 이르게 되었다. 1418년 성녕대군의 질환을 오진

하여 죽게했다고 하여 庶人으로 폐할 것을 刑曹에서

여러차례 청하였을 때 太宗이 이를 만류한 것도 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양홍달이 태조, 정종, 태종 3대

에 걸쳐 典醫로 활동하면서 쌓인 의학적 학식과 경험

을 발휘하여 御醫로서의 황금기를 맞은 시기는 세종

때이다. 좌의정 박은제의 질병과 진평대군의 瘡疹과

이조판서 黃喜의 병환을 치료하여 말, 말안장, 저화, 

옷 등을 하사받고, 그의 아들에게까지 3품을 제수받게

된 것이다.

任彦國은 전라도 정읍사람으로 治腫術에 뛰어난 능력

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의 명성을 듣고

불러들여 치료한 환자만도 수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으로 禮賓寺 主簿에 임명되기도 하였

다. 

鄭維嶽(1632-?)은 特히 醫術에 뛰어나 儒醫로 이름을

드날렸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顯宗 元年인 1660年에

醫官으로 入診하였다. 參奉을 歷任하면서 醫術로 軍職
에 나가기도 하였다. 1662년에는 大王大妃의 病患으로

治療를 論議한 內容이 나오고, 1674年에는 王后의 病
患이 甚해져 入侍하여 議藥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許任(1570~1647)은 壬辰倭亂 直後에 이름을 떨친 醫
師로서, 針灸에 能하여 선조 때 10년간, 광해군 때 수

년간 針醫로서 임금을 치료, 1612년(광해군 4년) 허준

과 함께 醫官錄에 기록되고 3등 공신에 책록되기도 하

였다.

李馨益은 1632年에 內醫院의 추천으로 서울에 초청되

어, 仁祖의 疾病을 鍼灸術로 治療하였다. 그는 燔鍼術
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술은 그 당시의 鍼灸醫들이 많

이 사용한 방법은 아니었기에 당시의 朝士들 중에 이

기술은 邪術이라 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 죄를 묻고자

하였으나, 仁祖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계속 그 요법으

로 仁祖의 疾病을 다스렸다. 

洪旭浩(조선 영조~순조년간)는 醫學의 功勞로 戶曹參
判까지 오른 儒醫이다. 많은 중신들이 임금이 병이 있

을 때마다 洪旭浩를 推薦하고 있고 洪旭浩는 그 때마

다 醫學의 理論을 整然하게 改進하면서 治療法을 說하

고 있다. 그는 脚氣와 脾胃에 대한 치료에 뛰어난 능

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望診과 診脈에 뛰어나다고 평

가를 받아 임금이 질병이 있을 때마다 천거되어 入診
하고 있다. 

  2) 對民治療活動
金安國(1478-1543)은 본래 趙光祖, 奇遵 등과 함께 金

宏弼의 문인이었으므로 사림파의 선도자였다. 그는

1501년에 생진과에 합격하고 2년후에는 별시문과에 합

격하여 승정원의 박사, 부수찬, 부교리 등을 역임하면

서 관료로서의 길을 달렸다. 그가 일반 백성들의 경제

생활과 교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실천적인 성리학자

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1517년 경상도

관찰사로 파견되면서부터이다. 그는 이 때에 각 향교

에 『소학』을 권하고, 『農書諺解』,『蠶書諺解』,

『二倫行實圖諺解』,『呂氏鄕約諺解』,『正俗諺解』 등

백성들의 경제생활과 교양을 위한 한글판 언해서를 출

간하고,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에 도움을 줄 『辟
瘟方』,『瘡疹方』등의 醫書들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

하였다. 비록 그가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잠시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후진양성에 힘쓰기도 하였지만, 1532년

에 다시 등용되어 중앙 요직을 두루 섭렵하였다. 그는

1542년에 함경도에서 瘟疫이 크게 유행하자 왕명을 받

아 朴世擧, 文世璉, 柳之蕃, 李倜, 鄭樞, 洪世河 등과

함께 瘟疫에 대해 나온 여러 醫書 내용 가운데 이용하

기 쉬운 처방들과 상비약들을 중심으로 『分門瘟疫易
解方』을 편찬하였다. 『分門瘟疫易解方』은 1525년에

편찬된 『簡易辟瘟方』의 60여개의 처방에 40여개의

처방을 첨가하고 이를 鎭禳, 不相傳染, 服藥, 勞服 등
4門으로 나누고, 여기에 藥名과 採取法을 첨가하고 언

해를 붙여 간행한 것이다. 

申曼(1620-?)은 宋時烈의 제자였으며, 병자호란 때 모

친과 처가 江都에서 죽은 후에 관직을 사양하고 종신

토록 胡物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落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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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제의 교육에 힘썼으며, 후에 이조판서를 追贈받

기도 하였다. 그는 말년에는 濟民을 위하여 의학에 힘

쓰게 되는데, 그의 저술 『舟村新方』(1687년 간행)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은 사림파의 거두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12세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부 댁에서 자라면서 1509년에 별시문과에 장원으

로 급제하여 벼슬의 길에 올랐다. 1518년에는 황해도

관찰사, 1537년에는 전라도관찰사가 되었고, 1540년에

는 예조, 병조,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그는 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

았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칭송을 들은 것으로

보아도 그는 백성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村家救急方』이라는 구급의서를

편찬한 것을 보면 그가 의학을 통해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한 뜻에서 의학을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朴英(1471-1540)은 조선 전기의 武臣이다. 중종 14년

인 1519년에 기묘사화를 당해 낙동강 근처를 유랑하면

서 백성들을 많이 치료해주었다. 

安景昌(1604-?)은 內醫院의 內醫로 활동하면서 正3品 
堂上官인 通政大夫에까지 오를 정도로 醫師로 能力을

認定받았다. 1653년 봄에 海西에 癘疫이 크게 유행하

여 죽는 자들이 많았다. 국가에서는 의사를 파견하고

약재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를 모두 규

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의사들에

게 전염병관련 醫書의 편찬이라는 과업을 맡기게 되었

다. 안경창이 바로 이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안경창은

당시에 유행하는 전염병의 특성과 당시 조선의 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선의 풍토와 조선인의 체질에

알맞는 치료법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이 바로 1653년

에 간행된 『辟瘟新方』이다. 

李獻吉은 조선후기에 麻疹의 치료로 명성을 날린 의

사이다. 1775년 봄에 漢陽에서 麻疹이 크게 유행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그는 친척들의 집을 돌면서 자

신의 秘方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내어 수십일만

에 명성을 크게 떨쳤다.

李元豊(1759-?)은 원래 醫科 출신이 아니고 譯科 출신

이었지만, 의학에 정통하여 저명한 醫人으로 세상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가 “議藥同參 知樞”를 지낸 것만

을 보아도 그는 당시 醫人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음

이 분명하다. 그는 당시에 소아과로 이름을 떨쳤는데, 

이것은 그의 저술 『麻疹彙成』에 기록되어 있는 洪良
浩의 序에서 李元豊이 소아의 치방으로 세상에 이름이

높다고 한데에서도 짐작된다. 

4. 其他活動
  1) 醫學交流活動
古代에 高句麗 醫學의 수준이 어느정도 였는지는 단

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同時代 中國의 여러 書籍
들을 통해 間接的으로 본다면 相當한 水準이었음을 알

수 있다. 『本草經集註』『名醫別錄』등 藥物 書籍에

서 高句麗 出産의 人蔘, 金屑, 細辛, 五味子, 款冬花 등
의 優秀性을 논하고 있는 것은 당시 廣範圍하게 中國
과 醫藥交流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醫藥
學知識이 廣範圍하게 公有되었을 것이다. 

知聰은 중국 吳나라 王인 昭淵의 아들이다. 그는 高
句麗 平原王 3년(561년)에 內外典, 藥書, 明堂圖 등 164

권을 가지고 日本에 들어가 귀화하였다고 『日本書
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醫學史에서 최초로

日本에 醫書가 전달되는 기록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본래 中國人이었지만 여러

가지 情況으로 보아 이미 高句麗에서 오랜 기간 歸化
한 狀態에서 生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역사서 『古事記』에 서기 414년에 신라의 사

신인 金波鎭漢紀武가 의학에 밝아서 병을 앓고 있던

倭王을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에서 金波鎭
漢紀武의 波鎭은 관직이름이고 漢紀는 부족명을 말한

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金武가 된다. 이로볼 때 金
武는 일본에 파견된 신라의 사신으로 의학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조선 세종대에는 한국 한의학의 일대 전환기였다. 

『世宗實錄地理志』를 편찬하여 鄕藥의 전국 분포실태

를 조사하여 의학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 『鄕藥採取
月令』을 간행하여 鄕藥의 鄕名, 藥味, 藥性, 陰陽乾暴
의 善惡을 감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鄕藥의 藥性을 감별하고 醫師를 파견하여 중국산

약재와 鄕藥을 비교한 일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

상을 높이는 데 공헌한 것이다. 이 때 세종 3년 중국

에 파견되어 중국산 약재를 구해와 이를 비교한 일을

한 醫師가 바로 黃子厚이다. 그는 의학에 정통하여 항

상 典醫監의 提調를 역임하였다. 황자후는 1421년에

明나라에 가서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는 약재를 널리

구하여 돌아왔다. 이리하여 2년 후 鄕藥 62종 중에서

중국산 약재와 같지 않은 丹參, 漏蘆, 柴胡, 防己, 木
通, 紫苑, 威靈仙, 白斂, 厚朴, 芎窮, 通草, 喬木, 獨活, 

京三稜 등 14종을 비교하여 그 藥性이 일치하지 않은

6종이 발견되어 그 나머지 중국산과 같지 않은 丹參, 

防己, 厚朴, 紫苑, 芎窮, 通草, 獨活, 京三稜 등 8종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되었다. 그는 1427년에는

조정에 요청하여 충청도에서 『鄕藥救急方』을 인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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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고, 1433년에는 『鄕藥集成方』 중 우수 경험

방을 정선하여 鄕名과 藥毒의 有無에 대한 주석을 붙

여 일반백성들이 알기쉽도록 배려하였다. 그는 또한

銅人을 주조하여 點穴의 법에 따라 의사국가고시를 실

시하는 법을 확정하였고 환자가 의사를 요청할 때 환

자의 집에서 말을 보내 의사를 맞아야 한다는 등의 조

항 만들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盧重禮(?-1452)도 中國과의 의학교류에 솔선수범하였

다. 1423년 그는 대호군 김정해 등과 함께 명나라에

가서 본국산의 약재 62종 가운데 중국산과 같지 않은

약을 비교, 감별하였고, 1430년에는 명나라 禮部에 청

하여 명나라 太醫院 醫師인 周永中, 高文中 등으로 하

여금 본국소산의 약재의 진가를 판별하도록 하여 20여

종의 약재를 판별하기도 하였다.

  2) 醫學敎育
醫師가 養成되는 過程은 學問的 素養을 바탕으로 醫

書를 강독하고 治療術을 익혀서 醫師가 된 儒醫가 되

는 過程과 家業을 繼承하여 醫師가 된 경우, 宮中 醫
員으로 들어온 후에 敎育을 받아서 된 경우, 師承關係
를 통해 養成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宮
中 醫員으로 들어온 후 敎育을 통한 경우는 金順蒙의

경우가 있다. 그는 성종 때 內醫院提調였던 許琮의 門
下生으로 醫學을 修鍊하였는데, 1516年에 內醫院提調
가 되었다. 그는 이듬해에는 大妃移御所의 侍藥醫員으

로 작위가 상승하여 堂上官이 되기도 하였다. 

文基洪은 日帝時代에 이름을 드날린 名醫였다. 그는

釜山을 中心으로 각 도를 순행하면서 診療를 하여 수

많은 병자들을 완쾌시켜 가는 곳마다 공적비가 서기도

하였다. 그의 의술은 전국에 걸쳐 소문이 자자하였기

에 그의 밑에는 수많은 문하생들이 운집하여 의술을

전수받았다. 金容澤 金正來 李雨成 金實根 劉公珍 李
元弼 李龍洙 李壽良 金正鎬 韓正鎬 金秀經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Ⅲ. 결론

위에서 韓國의 儒醫의 活動을 살펴보았다. 지난 數千
年을 돌아보면 韓國의 韓醫學은 儒醫가 中心이 되어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를 되살려

韓國韓醫學의 整體性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定立해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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